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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mother's modeling and feeding practices on the eating 
behavior of the children.
Methods: From April to June 2018, 1,036 young children aged 2 to 6 years and their mothers 
in Gyeongsan, Gyeongsangbuk-do, were examined for their eating behavior and feeding 
practices using a verified dietary behavior test (DBT). The children's dietary behavior wa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ess evasiveness”, “sensory acuity”, “hyperactivity”, and 
“irregularity”. The mother's eating behavior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ickiness”, 
“negligence”, and “irregularity”, and feeding practice type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sponsibility/monitoring”, and “restriction/pressu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tested using the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influence of feeding practices on the children's eating behavior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the mother’s modeling.
Results: The problem rates of irregularity, negligence and pickiness in the mother's 
modeling were 33.7%, 22.8%, and 20.7%, respectively. An analysis of the mother's feeding 
practices revealed that responsibility/monitoring had a middle, high and low significance in 
74.2%, 17.3%, and 8.5% of respondents, respectively and the risk rate of restriction/pressure 
when guiding children to eat was 15.3%. The problem rates for sensory acuity, access 
evasiveness, irregularity, and hyperactivity in children were 27.9%, 26.1%, 24.8%, and 22.0%, 
respectively. Among the four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child's access 
evasiveness and sensory acuity were more affected by their pickiness rather than the mother's 
feeding practices, and the child's hyperactivity was more influenced by feeding practices than 
the mother's eating behavior. The child's irregularity was similarly affected by the mother's 
eating behavior and feed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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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Since the mother's eating behavior and feeding practices affect the children's 
eating behavior, a diet improvement program for children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nutrition education of children but also the mother's eating behavior and provide the 
necessary intervention for feeding practices.

Keywords: behavior test; parents; eating behavior; feeding practices

서론

취학 전 아동기에는 신체발달, 음식에 대한 기호, 편식, 식사예절, 위생 습관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번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공급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식생활 관리는 쉽지 않은 

과업이다 [1,2]. 2015년 서울시 영유아 8,260명의 어머니 대상 연구에서 아이가 충분히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20%로 나타났으며 [3], 경기지역 유아 1,309명의 어머니 대상 연구에서
는 자녀들이 채소 및 과일류, 육류, 곡류의 순으로 먹기를 꺼려하며,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
기 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나타났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어린이 

식생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
다 [5]. 아동의 기질은 식품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하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주요한 

내적 요인이다. 기질적으로 접근성이 낮거나 감각이 예민한 아이는 새로운 음식에 다가가기 

어려워하며,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채소와 김치 섭취가 낮고, 활동성이 높아 식사 시 돌
아다니는 아이들은 단 음식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질 별로 다양한 영양문제를 야기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기질로 인해 나타나는 까다로운 식행동과 편식 문제는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경북 영유아의 어머니 1,103명 중 약 25%가 기질에 기
인한 행동 문제 (먹이기 힘듦, 너무 예민해서 거부하는 음식이 많음, 돌아다니면서 먹음, 식
사량과 시간이 불규칙함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7].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들을 

어머니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가 중요하다. 어머니
가 아이의 기질적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질적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 [8]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기질적 행동을 악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식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질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머니의 모델
링은 아이의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다. 아이는 식품 또는 식생활과 관
련된 여러 경험이 장기간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식습관이 형성되는데 [9], 이때 아이와 상호
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Birch와 Fisher [10]는 어머니의 식사 방
식이 자녀의 식품 기호도 및 식습관에 영향을 미쳐 비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 [11]은 아침식사빈도가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들이 과체중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의 나쁜 식행동이 자녀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독립적으로 판
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모델링은 어
느 시기보다 영향력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식사 행동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식사 관련 행동 중 모델링과 식사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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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하는 식사 지도 방식에 초점을 두었고,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 기질과 관
련된 아이의 식행동인 식사의 접근성, 민감성, 과활동성, 불규칙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본 조사는 경상북도 경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경산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
집 64개소에 다니는 만 2세–6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4월–6월
까지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의 협조 하에 설문지와 설명서를 각 가정으로 보내고 어머니가 작
성한 다음 기관을 통해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 (Approved Number: IRB-2017-0091)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한 설
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1,135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불완전한 것과 어머니
만의 영향을 보기 위해 아버지가 작성한 67부를 제외한 1,036부를 결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식행동 조사
유아의 식행동을 기질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어머니의 모델링 및 식사 지도의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해 타당도가 검증된 어린이 식행동 검사 (dietary behavior test, DBT)를 이용하였다 

[6]. 각 식행동의 평가 결과는 연속변수값을 가지며, 확인적 요인 검사를 근거로 T점수 분포
에 따라 위험 정도가 평가된다. 각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 식행동검사: DBT는 어린이의 식행동과 관련된 총 19문항을 바탕으로 식행동 기질을 

새로운 음식이나 환경에 대한 거부반응의 정도를 나타낸 ‘접근회피성’, 식품에 대한 감각의 

예민 정도를 나타낸 ‘감각예민성’, 외부 자극에 의해 식사를 방해받고 제자리에 앉아있기 힘
들어 식사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과활동성’, 배고픔의 주기, 먹는 양 등 식사와 관련하여 생물
학적으로 불규칙한 정도를 나타내는 ‘불규칙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식행동의 평가 결과
는 T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위험’으로 분류하여 양호군과 비교하였다.

어머니의 모델링과 식사 지도 검사: Kim 등 [7]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DBT검사의 부모 평
가 항목은 총 20문항으로중 모델링과 식사 지도로 구성된다. 아이의 모델링이 되는 어머니
의 식행동은 식사량, 식사시간 등 식사와 관련된 ‘불규칙성’, 식품 선택의 ‘까다로움’, 그리고 

본인의 식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기 방임’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T점수가 85점 이상
인 경우 ‘위험’으로 분류하여 양호군과 비교하였으며, 어머니의 식사 지도는 자녀의 식생활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책임/관찰’영역은 T점수가 90점 이상은  

‘높은 관여’, 30점 이상~90점 미만 ‘적절한 관여’, 30점 미만인 경우 ‘낮은 관여’로 분류되고, 자
녀의 식생활에 대해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정도의 ‘규제/강요’영역은 T점수가 85점 이상은 ‘위
험’으로 분류하여 양호군과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방법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 (ver. 18.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분
석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어머니의 모델링 및 식사 지도 유형, 그리고 자녀의 식행
동 유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모델링 및 식사 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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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녀의 식행동 유형 또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항목에
서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식사 지도 유형 중 ‘책임/

관찰’항목은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모델링
과 식사지도유형이 어린이 식행동에 끼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p < 0.05 미만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유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일반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유아는 남아 566명 

(55.0%), 여아 470명 (45.0%)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28 ± 1.36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평균 신
장은 97.39 ± 12.20 cm이며, 평균 체중은 15.90 ± 6.53 kg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인 어머니는 

1,036명으로 평균연령은 35.25 ± 3.18세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모델링 및 식사 지도
어머니의 모델링 및 식사 지도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 모델링에서 

위험군의 분포는 불규칙성 33.7%, 자기 방임 22.8%, 까다로움 20.7%로 나타나 불규칙성 위험
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의 모델링이 되는 어머니의 식행동 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까다로움 90.16 ± 5.18, 불규칙성 89.66 ± 4.92, 자기 방임 89.09 ± 5.06으로 위험군 

중에서도 까다로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책임/관찰 요인 관련 식사 지도 

방법에서는 적절한 관여가 74.2%, 높은 관여가 17.3%, 낮은 관여가 8.5%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규제/강요 요인 관련 식사 지도 방법에서는 위험군이 15.3%로 조사되었으며, 위험군의 평
균 점수는 88.14 ± 4.10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식행동
어린이 식행동 유형의 판정에 따른 어린이 식행동 유형별 T점수는 Table 3에 나타냈다. 감각
예민성의 위험이 27.9%, 접근회피성 위험이 26.1%, 불규칙성 위험이 24.8%, 과활동성 위험이 

22.0%로 나타났다. 이는 20%가 넘는 유아가 식행동에 기질적 식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
미한다. 각 식행동별 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감각예민성 91.85 ± 5.34, 불규칙성 91.15 ± 5.51, 접
근회피성 90.90, 과활동성 88.88 ± 4.7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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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o. (%)
Children’s characteristics

Sex
Boys 566 (55.0)
Girls 470 (45.0)

Age (yrs) 5.3 ± 1.361)

Height (cm) 97.4 ± 12.20
Weight (kg) 15.9 ± 6.53

Mother’s characteristics
Age (yrs) 35.3 ± 3.18

1)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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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모델링 및 식사지도유형에 따른 자녀의 식행동
어머니의 모델링에 따른 어린이 식행동 유형별 T점수는 Fig. 1에 나타냈다. 불규칙성이 정상
인 어머니에 비해 위험인 어머니의 자녀가 불규칙성 (p < 0.001), 과활동성 (p < 0.001), 접근회
피성 (p < 0.05)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까다로움이 정상인 어머니에 비해 위험인 어
머니의 자녀가 감각예민성 (p < 0.001), 접근회피성 (p < 0.001)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
기 방임이 위험인 어머니의 자녀가 정상인 어머니의 자녀보다 과활동성이 유의하게 (p < 0.01)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식사 지도 유형의 판정에 따른 어린이 식행동 점수는 Fig. 2와 

같다. 어머니의 식사 지도 시 관여도 (책임/관찰)가 낮을수록 유아의 과활동성 (p < 0.05)과 불
규칙성 (p < 0.0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에 대한 규제와 강요가 

위험인 어머니의 자녀는 정상인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과활동성이 유의하게 (p < 0.001)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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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 of type of mother’s eating behavior and feeding practices
Groups No. (%) Mean ± SD t-value/F-value
Parental eating behavior

Irregularity 62.418***

Normal group 687 (66.3) 34.93 ± 21.70
Risk group 349 (33.7) 89.66 ± 4.92

Pickiness 71.805***

Normal group 822 (79.3) 31.59 ± 21.31
Risk group 214 (20.7) 90.16 ± 5.18

Negligence 70.503***

Normal group 800 (77.2) 32.95 ± 21.20
Risk group 236 (22.8) 89.09 ± 5.06

Parental feeding practices
Responsibility/monitoring 721.170***

High group 179 (17.3) 90.99 ± 5.34a

Middle group 769 (74.2) 44.59 ± 21.30b

Low group 88 (8.5) 5.75 ± 3.70c

Restriction/pressure 69.633***

Normal group 877 (84.7) 31.70 ± 22.26
Risk group 159 (15.3) 88.14 ± 4.10

Total 1,036 (100.0)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01.

Table 3. Percentage of type of children’s eating behavior
Group No. (%) Mean ± SD t-value
Access evasiveness 58.216***

Normal group 766 (73.9) 39.10 ± 22.25
Risk group 270 (26.1) 90.90 ± 5.62

Sensory acuity 52.357***

Normal group 747 (72.1) 44.98 ± 22.16
Risk group 289 (27.9) 91.85 ± 5.34

Hyperactivity 63.628***

Normal group 808 (78.0) 36.54 ± 21.82
Risk group 228 (22.0) 88.88 ± 4.78

Irregularity 60.237***

Normal group 779 (75.2) 36.11 ± 23.05
Risk group 257 (24.8) 91.15 ± 5.51

Total 1,036 (100.0)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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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모델링과 식사 지도 유형이 자녀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이의 식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식사 지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어머니의 식행동
이 아이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아이의 식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식행동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식사 지도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하는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식행동이 아이의 접근회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까다로움 (β = 0.198, p 

< 0.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의 접
근회피성에 미치는 어머니 식행동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식사 지도 변인을 투
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규제/강요 (β = 0.113, p < 0.0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의 접근회피성은 어머니의 식사 지도에 비해 어
머니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식행동이 아이의 감각예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까다로움 (β = 0.201, p 

< 0.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의 감
각예민성에 미치는 어머니 식행동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식사 지도 변인을 투
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규제/강요 (β = 0.077, p < 0.05)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설명력은 0.6%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의 감각예민성도 어머니의 식사 지도에 비해 어
머니의 까다로운 식행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식행동이 아이의 과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불규칙성 (β = 0.159, p < 

0.001)과 자기 방임 (β = 0.101, p < 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의 과활동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식행동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
서 어머니의 식사 지도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책임/관찰/염려 (β = -0.122, 

p < 0.001) 및 규제/강요 (β = 0.412, p < 0.001)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17.2%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의 과활동성은 어머니의 식행동에 비해 식사 지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식행동이 아이의 불규칙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불규칙성 (β = 0.279, p < 

0.001)과 까다로움 (β = 0.064, p < 0.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9.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의 불규칙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식행동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식사 지도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책임/관찰/염려 (β = -0.207, p < 

0.001) 및 규제/강요 (β = 0.180, p < 0.001)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6.7%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의 불규칙성은 어머니의 식행동과 식사 지도에 의해 비슷한 영향
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찰

어머니는 아이가 속해 있는 여러 환경 중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며, 어머
니의 양육 방법, 생활습관은 자녀의 행동, 생활습관, 태도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12]. 특히 자녀가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와의 접촉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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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13]. 어머니는 직간접적으로 아이의 식품 선호도, 섭
취 패턴에 관여하며, 관여하는 방법으로는 모델링을 통한 수동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지도에 

의한 능동적인 방법이 있다. 그동안 아이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아이 대상 영양교육 중심으
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14-16]. 단기적으로 실시해 온 어린이 교육은 영양 지식 향상이나 태도
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질
이 까다로운 아이들의 경우 태도의 변화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
의 식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정적 모델링 (까
다로움, 규칙성, 자기 방임), 훈육과 관심 (책임과 지도) 및 일방적 규제 (제한과 강요)가 아이
의 식행동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모델링은 유아의 타고난 기질과 함께 식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인자로 보고되었다 [17]. 인지발달학자 피아제는 영유아기는 모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타인의 행동 관찰을 통해 많은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영·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영유
아 대상 연구에서 자기 방임형 식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가 영양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영유아 영양섭취의 연관성을 밝혔다 [18]. 어머니의 식생활은 영·유아기뿐
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자녀의 식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대
상 연구에서 과식 비율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비만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고 

[19], 서울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연구에서 TV와 컴퓨터 사용시간, 아침식사 결식 빈도, 과식 

빈도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과체중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11]. 본 연구에서도 식사가 불규칙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식사가 불규칙한 

비율이 높고, 식사가 까다로운 어머니의 자녀들이 음식에 다가가기 힘들어하고, 까다로운 경
향을 보였다. 또한 식사 조절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식사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 다
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낮으며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자녀는 음식 선택의 범위와 식사시간이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동안 어린이 식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영·유아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어머니의 식행동 수정보다 어머니의 영양적
인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어머니 식행동은 자녀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식행동 교
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아이의 식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행동 요인을 확인하였으
며, 이 결과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어머니 행동 가이드라인은 아이들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
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고, 이로 인
해 자녀의 보육과 식사 제공은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가 적고, 식사 문제를 영양보조제에 의존하는 경향
이 생겨 식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감이나 지도가 약해졌다 [20-22].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영양만이 아니라 훈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훈육의 한 형태인 책임감, 

지도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관여 (책임 및 관찰 지도)가 낮을수록 자녀의 과활
동성과 불규칙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식사의 불규칙성은 인체의 항상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침 결식은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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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식사를 위한 어머니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어머
니 훈육 자체뿐만 아니라 방법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왜냐하면 어떤 훈육 방법을 사용
하였는가에 따라 아이의 식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Shloim 등 [23]은 부
모의 식사 지도 방법을 4가지 유형 (authoritative parenting, authoritarian parenting, indulgent 

parenting, uninvolved parenting)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에서 요구가 높고 반응이 낮은 author-

itarian parenting의 경우 자녀의 자율적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라도의 유
아 대상 연구에서 식사 지도 시 어머니의 요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 조절력이 유의적
으로 낮았고 [24], 수원시 유아 대상 연구에서 자녀의 체중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높은 어머
니일수록 더 많은 규제 행위를 하였다는 결과 [25]는 부모의 식사 지도가 아이의 식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안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학령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섭취 실태
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의 영양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이가 건전한 식습관을 갖고 아이가 섭취하는 식사의 질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국내외 

연구를 고려해 볼 때, 아이의 식생활에 대해 아이에 맞는 유연한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머니가 책임감을 가지고 식사예절과 규칙적인 식사 지도를 한다면 자녀의 식사 질을 개선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자녀의 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제한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강요하며, 잘 먹었을 때 보상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사용한다 [27]. 이 중 제
한과 강요는 특정 음식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게 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
동이다.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식사 강요와 규제는 어머니가 자녀의 섭취량을 결정하고, 자
녀는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신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28]. 이러한 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식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29-31]. 식생활에서 어머니의 높은 조절 행위는 부정적인 식사 환경
을 조성하여 식사의 즐거움을 방해함으로써 아이의 까다로운 식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32-

33]. 서울시의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 강제성 (pressure)이 높은 식사 지도 방법을 보이는 어머
니의 자녀가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식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고 [7], Birch 등 [34]은 어
머니의 식사 시 규제성과 강제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체중이 높고, 식습관이 불규칙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식사 지도 시 규제와 강요가 높을수록 오히려 자녀는 유
의하게 과활동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식사지도방법과 자녀의 과활동성 기
질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과활동성은 어머니들이 식사 중에 힘들어하
는 대표적인 아이의 식행동이며 교정이 힘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결과는 아이의 활
동성을 제지하려는 어머니의 시도가 오히려 아이의 식사 중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며, 기질
적으로 활동적인 아이의 활동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규제와 강요가 늘어날수록 자녀의 접근회피성, 감각예민성, 불규
칙성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규제와 강요가 기질로 인해 나타나는 어린이
의 과활동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들의 

경우 어머니의 규제와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의 실행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이의 식행동에 미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아이의 식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모델링, 어머니의 책임감 및 관
심, 규제와 강요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한 개의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던 것과 아이의 영양섭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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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주 양육자의 다양한 행동적 요인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
며, 영양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자녀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모델링과 식사 지도 방법이 중
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차후 아동 대상의 영양교육프로그램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주 양육
자인 어머니 대상 식사 육아 관련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모델링이 유아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이와 어머니의 

식사에 대한 행동을 조사하였다. 식행동검사는 아동 영역 58문항, 어머니 영역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64개소, 총 1,103명을 조사하
였다. 어머니의 식행동 및 식사 지도에 따른 자녀의 식행동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식행동
이 불규칙한 경우 자녀의 접근회피성, 과활동성, 불규칙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
머니가 까다로운 경우 자녀의 접근회피성과 감각예민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기방
임적인 식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에서 자녀의 과활동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식사 

시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과활동성과 불규칙성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식사 시 규제와 

강요가 과할수록 자녀의 과활동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을 통해 어머니의 모델링과 식사 지도 유형이 자녀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녀의 접근회피성과 감각예민성에는 어머니의 까다로운 식행동과 규제·강요의 식사지도
방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접근회피성은 어머니의 식사지도방식보다는 까다로
운 식행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과활동성에는 어머니의 불규
칙하고 자기방임적인 식행동과 관심과 규제가 많은 식사 지도 방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모델링보다는 식사지도방식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불규칙성에는 어머니의 불규칙하고 까다로운 식행동과 과도한 관심과 규제가 많은 식사 지
도 방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사 지도 방법보다 어머니의 불규칙하고 까다로운 식행동
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식생활 

형성을 위해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식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자기 관리적이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유아의 영양교육을 계
획할 경우 반드시 어머니 교육을 병행하고 아이들의 식행동과 어머니의 식행동을 함께 고려
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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